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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마을에 장사꾼 형제가 살고 있었다.
형은 그 마을에 사는 한 여자를 흠모하고
있었다. 그는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했
다.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나이가
어려 결혼을 미루자고 얘기했다. 
“조금 있으면 다른 상인들과 배를 타고
멀리 떠나야만 하는데 이를 어쩌면 좋단
말인가….”
얼마 후, 형은 결혼이 성사되지 않은 채

로 상인들과 물건을 팔러 다른 나라로 떠
나게 됐다. 형이 그렇게 떠난 지 몇 해가 흘
렀다. 여자의 나이는 이미 혼기를 훌쩍 지
나 결혼하기 어렵게 됐다. 여자의 아버지는
걱정했다.
“그때는 나이가 어려 결혼을 시키지 못
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너무 많아 결혼을
시킬 수가 없구나.”
여자의 아버지는 고민 끝에 아우를 불러

말했다. 
“그대의 형이 떠난 지 몇 해가 지났지만
아직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구나. 생사
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대로 기다
리기만 한다면 우리 딸은 평생토록 결혼하
지 못할 것이다. 그러니 네가 우리 딸과 혼
인 하도록 해라.”
“그럴 수 없습니다. 형이 아직 살아있을
지도 모르는데 어찌 제가 형이 마음에 두
었던 여자와 결혼한단 말입니까.”
“하지만 내 딸이 평생 네 형만 기다릴 수
는 없다.”
여자의 아버지는 끈질기게 아우를 설득

했지만, 아우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.
결국 그녀의 아버지는 형이 죽었다는 소문
을 온 마을에 퍼뜨렸다. 얼마 지나지 않아
아우도 형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게 됐다. 
“우리 형이 죽었다니. 어떻게 이런 일이
있을 수 있단 말인가….”
그때 여자의 아버지가 아우를 찾아왔다. 

“자네도 형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는
가? 형만 기다리며 혼기도 놓쳐버린 우리
딸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. 그대가
우리 딸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
는 평생 혼자 살게 될 걸세.”
아우는 고민 끝에 그의 딸을 아내로 삼기

로 했다. 결국 아우와 여자는 결혼하게 됐
고,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는 아이를 갖게

됐다. 그때 다른 나라로 떠났던 형이 돌아
오게 됐다. 아우는 형이 살아 돌아와 기뻤
지만 결혼한 사실을 들켜서는 안 된다는
마음이 컸다. 결국 아우는 다른 사람들 몰
래 다른 나라로 도망쳐 버렸다. 남편이 자
신을 버리고 도망쳐 버린 사실을 안 아내
는 그 충격으로 아이까지 잃게 됐다.
형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우는 도망

쳐 버리고 여자는 아이까지 잃어 건강이
나빠져 있었다. 형은 아우가 자신이 사랑하
던 여자와 결혼한 것까지 모자라 그녀를
버리고 도망친 사실에 몹시 분개했다. 
“내 동생의 목을 베어오는 자에게는 상
금으로 500냥을 주겠소.”
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상금을 노리고

아우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. 한 사냥꾼이
아우를 찾기 위해 사방으로 다니던 중 좌
선을 하고 있는 스님을 발견했다. 사냥꾼이
스님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우와 닮
아 있었다. 그때 아우는 부처님을 찾아가
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출가해 스님이 돼
있었다. 
“어떻게 스님을 죽일 수 있겠는가…. 하
지만 스님을 죽이지 않으면 500냥을 벌 수
없다.”
사냥꾼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. 그때 형이

고민에 빠져있는 사냥꾼을 발견했다.
“지금 뭐하고 있는가? 얼른 내 아우를 죽

여라.”
사냥꾼은 결국 상금을 포기할 수 없어 스

님을 향해 활을 쏘았다. 그때 스님을 향해
날아가던 활은 되돌아 와 형에게 꽂혔다.
결국 형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. 형은
죽어서도 억울한 마음을 풀지 못해 독벌레
로 태어나 아우를 죽이려 했다. 독벌레가
된 형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독을 쏘아
아우를 죽였다. 
이 사실을 안 부처님이 말씀하셨다. 
“비구는 과거에 사냥꾼이었다. 그는 세
상에 온갖 짐승을 잡으려 했다. 그 사실을
안 프라데카 부처는 사냥꾼의 사냥을 막기
위해 짐승들을 쫓아버렸다. 이에 화가 난
사냥꾼은 프라데카 부처를 활로 쏘아 죽였
다. 그 업으로 비구는 500년 동안 독으로
죽게 됐다.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
도를 얻겠다는 서원을 해 이생에서는 비구
가 될 수 있었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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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년만에 출가한 사냥꾼의 업‘현우경’이야기(20)

스님이 된 아우

삽화·강병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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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하는 평수 가능
토목공사 부가세별도

◆눈비를맞아도썩지않는조립식평상:1800×1030×400㎜
가격 29만원 ≲ 할인가 19만원
폴리프로필렌 자재 기둥 110×90×400 / 도리 80×35 / 중간대 80×35 / 마루판 210×12

부가세
운송비 별도

◆3칸겹집목조건물:9500×7000×4500㎜ / 가격:평당150만원
다그라스목재기둥 180×180×2470 / 다그라스목재도리 170×170
다그라스목재서까래 100×100 / 목재판재 120×18 전통강판기와
주춧돌 300×300×300  ※황토흙ALC블럭내화벽돌판넬자유선택

‘적하수오’
묘 목 분 양

■문의 : 010-8442-4444 (상담) 
■묘목재배농장 :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

묘목재배시판매가불안하신분에
한하여계약재배가능합니다. 

3.3㎡(1평)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. 

적하수오

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
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,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
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.
하수오 된장,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
론,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
노하우(방법)도 전수해 드립니다. 

우리몸최고의보약인적하수오묘목을분양합니다.


